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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주노총 성명] 20대 총선 결과는 노동자-서민의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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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의 오만과 독선 멈추는 노동자의 심판, 더 큰 투쟁과 더 넓은 진보정치로 나아갈 것

20대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회귀와 반노동자-반서민 정책 일변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다. 민주노총은 총선공투본

전략후보로 노동자-서민의 희망을 대표해 선전하고 결실을 맺은 울산동구 김종훈, 울산북구 윤종오, 창원성산 노회찬 당선자를 비롯

해, 총선공투본 소속 8명의 당선자에게 축하와 경의의 인사를 전한다.

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, 더 이상의 재벌-사용자 위주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. 이번 결과는 박근혜의 총선 목

표 중 하나였던 노동개악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울린 조종이며,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 등 현 정부의 오만과 독

선에 민중이 내린 심판이다. 지난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과 11.14.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민중의 저항이 선거 결과로 드

러난 것이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를 만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, 노동자-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에 주저함이

없기를 기대한다.

민주노총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4개 진보정당 및 제 민중세력과 함께 <총선공동투쟁본부>를 꾸리고 전국을 돌며 실천을 펼쳐왔다.

△7명의 전략후보를 비롯한 총선공투본 후보 당선과 △반노동자 정당 낙선을 2대 목표로 삼았다. 그 결과 3명의 전략후보를 포함해

총 8명의 총선공투본 소속 후보가 당선됐으며,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획득을 막아냈다. 미흡하지만 노동자-민중의 소중한 성과이며,

더 큰 승리를 위한 의미 있는 발판이다. 민주노총은 전국에 정치실천단을 꾸려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성난 민심을 확인했으며,

민주노총이 폭압과 폭정에 더 큰 싸움으로 맞서줄 것을 주문받았다. 

민주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, 노동자-서민을 위한 △노동개악 저지 △최저임금 1만원 쟁취 △재벌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

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. 이 과정에서 총선공투본을 통해 쌓아온 공동행동과 신뢰를 바탕으로, 원내 진입한 8명의 진보 의원은 물론

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더 큰 투쟁과 더 넓은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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